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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석유기업 임금담합 혐의 포착
ExxonMobil Shell BP Chevron … 직원 급여정보 공유에 반독점법 위반

ExxonMobil, BP, Royal Dutch Shell 등 미국의 대형 정유기업들의 임금답합 혐의가 포착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대형 정유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

기 위해 급여수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4월26일 보도

했다.

FTC는 4년여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ExxonMobil과 Royal Dutch/Shell, BP, Chevron을 비롯한 대형 정

유기업 10여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정유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반독점당국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최근의 실례라고 WSJ는 지적했다.

정유업계와 FTC는 사건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에 대한 FTC의 조사는 1997년 ExxonMobil 직원이었던 로버타 토드가 ExxonMobil을 비롯한 13사

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드는 정유기업들이 직원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임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다가 2001년 항소심에서는 현재 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당시 판사에

의해 판결이 뒤집혔고 2009년 원고와 피고간 합의로 종결됐지만, FTC는 소송의 배후가 된 업계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반독점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합법적인 이유가 있으면 채용이나 임금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

만, 경쟁기업간의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한 셔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FTC와 각 정유기업의 대변인들은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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